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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10. 20.(화) 배포 시 배포 2026. 10. 20.(화)

복지용 쌀, 출고·보관·배송 단계별 품질관리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0월 20일(화) 경향신문 「“포대 터지고, 쥐가 파손도”…취약계층 복지용 쌀, 

관리 소홀 ‘지적’」기사에서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가 부실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복지용 정부관리양곡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등을 위해 할인 공급하고 있고 

그 규모는 연간 17만 톤(’25년) 수준입니다. 수요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가공하여 수요지 보관(정곡)창고로 보내고 

배송업체인 희망나르미*가 수요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 인증 전국자활기업으로 복지용 쌀을 수요자에게 배송하는 업무 수행

  복지용 정부관리양곡으로 공급되는 쌀은 그해 수확된 ‘상’ 등급*의 신곡으로, 

출고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를 거치며, 보관창고 입고 시 품질 확인 

및 안전 보관, 배송 전 배송업체의 품질 검수 등의 단계를 거쳐 수요자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농식품부 고시)」 별표1 쌀 등급 기준은 특, 상, 

보통 3단계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쌀은 ‘상’ 등급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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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된 사안은 올해 6월 서울‧경기 지역 배송업체에서 복지용 쌀 

배송 전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7건, 1.09톤) 그중 4건은 개별 

도정공장의 포장재 박음질 불량이고 3건은 쥐로 인한 포장재 훼손이었습니다. 

해당 물량은 보관창고에서 즉각 교체되어 수요자에게는 정상품으로 최종 

공급되었습니다.

  한편, 배송과정에 발생한 불량품은 발견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수요자가 복지용 쌀을 수령한 이후 발견된 품질 관련 민원은 복지용 쌀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회수·교환 조치하고 있습니다. 

    * 민원상담 : 쌀 품질관련 ☎ 080-611-3116, 배송관련 02-324-2155 

  지난해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복지용 

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하였으나, 장마철,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이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포장재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관리양곡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복지용 쌀 출고·보관·배송 단계별 품질관리 지침 보완, 일시·

불시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품질관리 체계 개선, 위반시설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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